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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초 도예동아리 ̀눈냇골 ̀소품ㆍ그릇 등 70～80점 선봬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설천면 주민과 설천초등학교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도예동아리 `눈

냇골 흙 이야기`가 준비한 도자기전이 오는 19일 남해각 2층 전시 공간에서 열린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남해각 2층 전시공간에 대한 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설천초등학교에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예 수업은 같은 해 10월

도예동아리 `눈냇골 흙이야기`로 발전했다. 2019년 11월 남해 유배문학관과 지난 2021년

6월 문항마을에 이어 11월 남해각에서 3번째 도자기전을 열게 되었다.

도예동아리 회원들은 "흙 놀이가 좋아 모였다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를 만

들고， 완성된 작품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멋진 공간， 남해각에 전시까지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서툴고 미흡하지만 어느덧 3회를 맞이한 전시회를 어여삐 봐주

시기 바란다"고도 전했다.

남해각에서 진행되는 제3회 `눈냇골 흙 이야기` 도자기전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소품과

그릇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70～80여 점의 도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남해각(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 2층에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관광객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공

간 확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전시 공간 대관 사업을 통해 남해각이 지속가능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민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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